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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4:00시부터 제2차 임금협약 실무소위원회가 있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실무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임금협약 실무소위원회에서도 사측위원들은 "회사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 사외이사들의 설득에 따른 당위성이 없다"등으로 일관하면서 노사간의 진솔하고 진지한 교섭을 소모전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2000년 5.5%, 2001년 임금동결, 2002년 3.1%로 매년 임금교섭에 있어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얼마나 더 성장해야 어렵지 않은 것이냐"고 반박하면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세전 당기순이익 5%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장학금문제도 3년간을 끌고 오면서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이는 현장의 불신 문제가 이런 학자금문제 한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장학금 문제는 올해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15:30분경 회사측의 입장정리를 위한 정회가 20여분간 있었으며, 노측위원들은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정회후 사측위원들의 회사측 입장정리를 발표함에 있어 초기부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거론하자 노측위원들은 더이상 들을 것도 없다고 판단, 정회선언과 함께 교섭장소를 박차고 일어났다.

회사 경영진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외이사 눈치나 주변 시각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면, 경영진에게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냐? 당연히 책임있는 경영진이라면 노사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해내야 하지 않는가? 또 주변 시각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노사가 신뢰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해야 하지 않은가? 

사외이사와 주변의 눈치나 보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경영진이 과연 책임있는 경영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인가?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듯, 당기순이익을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에게 정당한 분배를 하고 약속을 지켜서 더 열심히 일하자고 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이사나 주주의 눈치를 볼 일인가?

노동조합에서는 작년도 2조6천억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종사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며, 노사간에 합의하여 단협에 명시된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복지기금 출연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를 이사회를 핑계로 회사경영진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회사경영진은 무능함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자라고 하는 이사들로 사측 교섭위원을 교체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2003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특단의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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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대화로는 풀 수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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